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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port a newly discovered book whose title is Ikkam (翼鑑) and prepare for a full-scale study. The 

book, Ikkam, has a variety of contexts in which it seems to be written by Park Ji-won. First, ‘Sanin’ in ‘Yeonam-Sanin’ is consistent with 

the behaviors of Yeonam Park Ji-won who lived in hiding in the Yeonam valley in 1777. In addition, many statements written in the 

introduction, such as “as we stick to the old things, we do not know a makeshift”, “we are well versed in changes” and “many soldiers 

are not always good” remind us of other writings of Park Ji-won. Moreover, he writes the statements using antithesis. It is the force of 

writing style of a literary person who is not engaged in medical service. In addition, he puts six qi in the introduction, but it is not as 

sophisticated as Jejungsinpyeon (濟衆新編). It suggests that this book may be published earlier than Jejungsinpyeon. When comparing 

Ikkam with Euimunbogam (醫門寶鑑) and Jejungsinpyeon, it seems common to place six qi in the introduction at the time.

In addition, through this book, we find that Park Ji-won known as a writer of Geumryosocho (金蓼小抄) has fairly much knowledge in 

the medicine. We can estimate his passion and depth about the medicine through a longing for a new medical book shown in the 

introduction of Geumryosocho. However, various approaches to similar disease symptoms shown in the introduction help us to recognize his 

true qualities in the medicine.

In addition, like other experience prescriptions, this book excludes prescriptions using medicinal herbs with toxicity or rare medicinal 

herbs in the situation with a limited supply of them in remote areas but includes prescriptions which are widely used. It shows that 

experience prescriptions in the Joseon Dynasty are effective to specifically identify medicinal herbs and prescriptions which are widely used 

in Korea. These values cannot be compensated by Donguibogam (東醫寶鑑) which has an infini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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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燕巖 朴趾源(1737-1805)은 우리나라 知性史에서 빼놓
을 수 없는 인물이다. 특히 그가 남긴 󰡔熱河日記󰡕는 학술적 
연구를 넘어, 새로운 여행상품을 만들어낼 정도로 일반인들

에게까지 적지 않은 파급을 미쳤다. 또한, 그의 실학 및 문
학에 관한 연구는 茶山 丁若鏞(1762-1836)과 함께 연구사
를 따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적지 않은 연구결과를 쌓아 
놓게 하였으며,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에 매달
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암에 대한 연구는 ‘實學’이라
는 틀 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實學의 精
髓라고 할 수 있는 醫學 분야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1) 다산과 비교해보면 이는 매우 특
이한 상황이지만,2) 대개 그러한 사항은 논의에서조차 배제

1) 燕巖의 의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2편의 논문 외에는 언급이 거의 없다. 박상영, 오준호, 권오민. ｢朝鮮 後期 韓醫學 外延擴大의 一局面｣. 한국
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1 ; 17(3) : 1-8 ; 박상영, 오준호, 권오민. ｢󰡔熱河日記󰡕 所在 ｢金蓼小抄｣ 飜譯에 관한 一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 25(1) : 51-68.

2) 茶山의 경우 󰡔麻科會通󰡕의 번역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관련 박사논문도 제출된 상황이다. 대표적인 번역서와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정약용 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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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일쑤였다. 이는 의학이라는 분야가 實學의 큰 줄기였
음에도 불구하고 실학연구에서는 배제되다시피 한 학계의 
특수한 상황으로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金蓼小抄｣ 외에는 
연암의 의학 관련 저술이 전혀 나오지 않은 자료적 제한에
도 연유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金蓼小抄｣ 서문에서 새
로운 의서를 찾고자 서점을 열심히 뒤적이는 연암의 행적3)
과는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의학서에 대한 관
심은 기존 의학서에 대한 섭렵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본고는 이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의학과 관련된 연암의 
본격적 연구에 교두보 역할 비정을 위해 새로 발굴된 󰡔翼
鑑󰡕이라는 의서를 소개하고 그 전체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
적으로 취하고자 한다.4)

Ⅱ. 본론

1. 翼鑑 序文과 그 내용

§27. 翼鑑
朴趾源 撰(?) 正朝代
이 책은 寫本 1冊으로서 208枚이고, 杏林書院 舊藏本이

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이 여러 가지 疾患을 部門으
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治療方을 설명하였다.5)

2013년 가을에 연암의 한의서로 추정되는 서적이 나온 
것이 기사화된 바가 있다.6) 자료의 ‘최초 공개’로 인식되어 
주목을 받았으나, 이 책은 위에 인용된 내용처럼 1981년 
이전에 이미 연구자에 의해 알려지고 보고된 바가 있었다. 
다만,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
존 학계에서 의학자로서의 연암에 대한 부각이 거의 없었
던 탓에 지금껏 사장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용된 문
장에서 撰자 다음에 (?)라는 표식이 있는데, 이는 󰡔翼鑑󰡕의 
序文에 저자에 대해 ‘燕巖’이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燕
巖散人’이라 되어 있어 저자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해두기 

용이하지 않은 탓이었던 듯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
해서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의 서문
을 全載하는 방법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연암의 글일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만, 서문을 읽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
이다. 다만, 우리가 입수한 책에서는 적지 않은 缺字가 있
어 내용 이해에 약간의 어려움을 동반된다. 때문에 결자가 
발생한 곳에는 [缺]이라는 표식을 따로 해 두었다.

그림 1. <翼鑑序>

翼鑑序
余抄一方醫書名之曰翼鑑. 翼者, 集諸家古方之翼出者也. 
鑑者, 照萬物[缺]. 夫醫之有書, 上自倉越, 下及劉張朱李, 
百家相繼, 論說爭起, 各立門戶, 書益多[缺]. 庸醫下工, 
初不窮理, 末乃泥古不知變, 而眩於自用, 始欲活人, 終
多殺人.
내가 의서(醫書) 하나를 초록하여 󰡔익감(翼鑑)󰡕이라 
명명하였으니, 익(翼)은 여러 옛 의술(醫術)을 집성한 
것에서 보조로 나왔다는 것이요, 감(鑑)은 만물을 비
추어[缺]. 무릇 의가(醫家)에 저술이 있는 것은 위로 

남일, 안상우, 정해렴 역주. 󰡔麻科會通󰡕. 서울 : 현대실학사. 2009 ; 서봉덕. ｢󰡔麻科會通󰡕의 醫史學的 硏究｣.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9.
3) 朴趾源. 󰡔燕巖集󰡕 권15 ｢金蓼小抄｣ “내가 열하에 있을 때에 대리시경(大理寺卿) 윤가전(尹嘉銓)에게, ‘요즘 의서(醫書)들 중에, 새로운 경험방

(經驗方)으로 사서 갈 만한 책이 있습니까.’하고 물었더니……[余在漠北, 問大理尹卿嘉銓曰 : ‘近世醫書中, 新有經驗方, 可以購去者乎?’……]” (한
국고전종합DB)

4) 본고에서 인용하는 󰡔翼鑑󰡕 자료는 현재 L.A.에 거주하고 있는 양영 선생을 통해 입수하였다. 지면을 통해 감사를 표한다. 
5) 李盛雨. 󰡔韓國食經大典󰡕. 서울 : 鄕文社. 1998 : 489-490.
6) 연합뉴스. 2013년 10월 7일 ｢연암 박지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의서 발견｣ 기사 참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 

/10/07/0200000000AKR20131007127800005.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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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倉公) 순우의(淳于意)･진월인(秦越人) 편작(編鵲)
부터 아래로 유완소(劉完素)･장종정(張從正)･주진형(朱
震亨)･이동원(李東垣)에 이르기까지 백가(百家)가 서로 
이어서 논쟁을 하며 각자 문호(門戶)를 세워 책들이 더욱 
많아지고[缺]. 용렬하고 기술이 낮은 의원은 애초부터 
이치를 궁구하지 않아 마침내는 옛 것에 얽매여 변화를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쓰는 것에 눈이 멀어 처음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지만 마침내는 사람을 죽이게 된다.
嗟夫! 古良醫, 明於天機, 可極人理, 詮候察病, 萬擧而萬
全矣. 今之醫者, 繁乎記述, 昧乎肯綮, 未窮病之根條, 症
之情狀, 卒易枝葉, 累進無功. 夫風寒暑濕燥火, 六氣之
流行者也. 喜怒[缺]悲[缺], 七情之常存者矣. 天愆元和, 
人失調機, 六氣所侵, 七情相感, 乃作內傷, 虛[缺]仍成
[缺]怪疾等症, 若非通理之人, 何知是理之爲如是哉? 夫
中風中氣, 形固病畢, 氣藥治風則順矣, 風藥治氣, 失也. 
傷寒內傷, 俱有中滿, 外則黃連寫其邪, 內則建中寬[缺]. 
瘧疾虛熱, 皆有寒熱, 以治瘧之藥, 勿治虛熱. 自汗盜汗, 俱
是汗也, 而自汗補其陽, 盜汗[缺]其陰. 鼓脹水腫, 病形
雖殊, 皆以補脾制肝, 惟水腫調養元氣, 不宜峻利也. 至於
萬病千症, 俱有是理之不可盡述, 畧擧其槩.
아아! 옛날의 양의(良醫)는 천기(天機)에 밝아 사람의 
이치를 모두 파악하였으니, 증세를 진찰하고 병을 살
피는 데 만 가지 중 만 가지를 온전히 하였다. 지금의 
의원은 번잡한 기록에 둘러싸여 핵심적인 부분[肯綮]
에는 어두워 병의 근간과 증세의 정황을 궁구하지 못해, 
마침내는 지엽을 바꾸어 놓아 계속하여 나아가도 공효
가 없다.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는 육기(六氣)가 
유행하는 것이요, 희노애사비경공(喜怒[缺]悲[缺])은 칠
정(七情)이 항상 보존되는 것이다. 하늘이 원화(元和)
한 기운을 빠뜨리고 사람이 조화의 기운을 잃으면, 육
기(六氣)가 침범하고 칠정(七情)이 서로 감응하여 내
상(內傷)을 일으키고, 허한 기운이 마침내 괴질(怪疾) 
등의 증세로 나타나니[缺], 만약 이치에 통달한 사람
이 아니라면 어찌 이 이치가 이와 같이 됨을 알겠는
가? 무릇 중풍(中風)･중기(中氣)는 몸이 든든해져야 
병이 없어지니 모두 기약(氣藥)으로 풍을 치료하면 잘 
낫지만, 풍약(風藥)으로 기를 치료하면 잘못된다. 상한
(傷寒)･내상(內傷)에 모두 중만(中滿)이 있을 수 있으
니, 상한의 경우라면 황련으로 그 사기를 쏟아내야 하
고 내상의 경우라면 속을 건실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학질(瘧疾)･허열(虛熱)에 모두 한열(寒

熱)이 있으니 학질의 경우 학질을 치료하는 약으로 해
야지 허열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자한(自汗)･도한(盜
汗)은 모두 땀이 나는 것이지만, 자한은 양기(陽氣)를 
보하고, 도한은 음기(陰氣)를 보해야 한다. 고창(鼓脹)･
수종(水腫)은 병의 형세가 비록 다르지만, 모두 비장
(脾臟)을 보하고 간장(肝臟)을 제어해야 한다. 다만, 
수종은 원기(元氣)를 조양(調養)하는 데에 매우 강하
고 설사시키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만 가지 병과 천 
가지 증세에 모두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적을 수 없는 
이치들이 있어 대략 그 얼개만 나열한다.
僻在窮巷, 又値去年夏霖雨之餘, 集[缺]醫方一卷, 其載
者八十餘門, 而筆之者醫家常用之方, 削之者, 若非稀世
之方, 則有毒而[缺]用之物且至貴而難得之藥也. 夫抄集者, 
症脉與大方單方四者也. 古人不云乎, 兵不在[缺]. 此調
用何病不治, 以此詳察何症不知. 實者寫之, 虛者補之, 寒
者溫之, 熱者寒之, 醫[缺]道也. 孰不知之. 且有峻補者, 
平補者, 有峻攻者, 有微利者, 抑有溫而利者, 有[缺]者, 
此則專在醫師之通變也. 詮脉則浮沈遲數, 有力無力, 論病
則風寒暑濕[缺]. 察之詳之, 以用調治, 則庶可使一世無死, 
而非其命者矣. 余常聞父兄之敎訓, 早游醫家之大方, 畧拾
糟粕, 參考諸說, 仍爲小序, 以俟識者云.
궁벽진 마을에 숨어 살면서 또 작년 여름 장마철을 맞
아 의방(醫方) 1권을 집록하였으니, 그 실린 것은 80여 
문(門)이고, 기재한 것은 의가(醫家)에서 상용(常用)
하는 처방이며, 삭제한 것은 세상에 드문 처방이 아니
라면 독이 있어 쓸 수 없거나 너무 귀해 구하기 힘든 
것이다. 무릇 뽑아서 집록한 것은 증(症)･맥(脉)･대방
(大方)･단방(單方) 네 가지이다. 옛 사람이 말하지 않
았던가, ‘병력이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으로 약을 지으면 어떤 병인들 고치지 못하겠으며, 
이것으로 상세히 살피면 어떤 증세인들 알지 못하겠는
가. 실(實)한 것은 쏟아내고, 허(虛)한 것은 보하며, 
한(寒)한 것은 따뜻하게 하고, 열(熱)한 것은 차게 하
는 것이 의술의 도(道)이니, 누군들 알지 못하겠는가. 
또한 준보(峻補), 평보(平補), 준공(峻攻), 미리(微利)
와 온이리(溫而利) [缺] 등이 있으니, 이는 오로지 의
사의 통변(通變)에 달려 있다. 맥을 진단하는 데에 부
침(浮沈)과 지삭(遲數), 유력(有力)과 무력(無力)이 있
고, 병을 논하는 데에 풍한서습(風寒暑濕)이 있으니, 
살피고 자세히 하여 이로써 약을 짓고 치료하면 거의 
죽음이 없어 제 명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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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가 항상 아버지와 형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려서
부터 의가(醫家)의 대방(大方)에서 노닐었으니, 대략 
찌꺼기를 모으고 여러 설을 참고하여 소서(小序)를 지
어 식자(識者)를 기다린다.
赤鷄季冬燕岩散人序
적계(赤鷄, 丁酉, 1777) 12월, 연암산인(燕岩散人) 서
문을 쓰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赤鷄’라는, 시기를 나타내는 단
어이다. 赤鷄는 丁酉를 나타내는 말로, 연암의 시대로 추산
해보면 1777년, 다시 말해 연암이 洪國榮의 전횡을 피해 
燕巖峽으로 피신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때문에 당시 
燕巖은 燕巖에서 벼슬 없이 지내던 ‘散人’이었던 것이다. 뿐
만 아니라 ‘泥古不知變’이라든지 ‘通變’이라는 단어는 연암
의 문학론을 설명하는 데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또한 
‘兵不在[缺]’은 연암의 유명한 작품인 ｢騷壇赤幟引｣을 연상
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결자는 ‘多’자가 아닐까 추정된다.7) 
이러한 정황들은 이 책이 연암에게서 나왔을 확률을 매우 
높이고 있다.8) 또한 이 서문에는 世醫보다는 文筆家 혹은 
儒醫가 이 서문을 지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단
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序文 그 자체이다. 여느 
서문에서 발견하기 힘들 만큼 비유가 적절할 뿐 아니라 글
자들이 對를 이루어 의미가 끊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일반적으로 
의학을 전업으로 하는 世醫들에게서 나오기 힘든 사항이다.

2. 익감의 개관

서문에서 일렀듯이 󰡔翼鑑󰡕은 총 80여 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히는 79문이며, 각 문은 症･脉･大方･單方으로 이
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大方은 單方에 대비되는 복합처방으
로서의 일반적인 처방을 이른다. 하지만 이 부분은 󰡔翼鑑󰡕
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으로, 󰡔翼鑑󰡕 전
체를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체적인 체제를 아래에 
적시하도록 한다.

내지 첫 장은 ‘翼鑑序’로 표기된 서문으로 시작된다. 첫 
장에서 서문은 완결되며 뒤에서 3행부터 󰡔동의보감󰡕 內景
篇의 ‘人身猶一國’에서 ‘心者, 君主之官’ 이하를 인용하여 장

부를 설명한 뒤 十二經補瀉藥을 기재하였다. 그 아래에 藥
性詩라는 題下에 300味의 약재를 싣고 있다. 이 부분은 󰡔萬
病回春󰡕에서 취하였다. 그 아래에는 諸病主藥을 싣고 있는데 
이 역시 󰡔萬病回春󰡕에서 취하였다. 그 다음에 翼鑑目錄이 나
오고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된다. 익감목록에는 門이 총 79
가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제76門인 救急까
지만 나오며 익감이 끝난 뒤에는 西厓 柳成龍(1542-1607)
의 󰡔鍼經要訣󰡕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익감󰡕의 일부가 떨
어져 나가고 후일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서적 간에 
내용이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필사된 글씨체가 완연히 다
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추려 󰡔翼鑑󰡕의 뼈대를 순
서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翼鑑序, 十二經補瀉藥, 藥性詩, 諸病主藥, 翼鑑目錄, 翼鑑.

󰡔翼鑑󰡕은 이상과 같이 여섯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핵심 부분은 翼鑑目錄부터 시작하는 익감의 내용 
부분이다. 익감의 내용 부분은 빠뜨림 없이 󰡔동의보감󰡕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이한 것은 그 체례, 즉 
목록 부분이다. 익감목록을 참조하여 총 79門의 목록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翼鑑目錄>

7) 조선 후기에는 문장 짓기와 관련하여 ‘군사가 많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다[兵不在多]’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아마도 조선후기에 일반적 풍
조로 자리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참고로, 한의서 가운데에는 󰡔殷壽龍經驗方󰡕에서 의학을 설명하면서 병사를 다루는 일과 자세히 비유하고 있다.

8) 이러한 사항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미 연합뉴스에서 기사화된 바 있다. 각주 6번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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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風. 二寒. 三暑. 四濕. 五燥. 六火. 七內傷. 八虛勞. 
九痰飮. 十身. 十一精. 十二氣. 十三神.
十四血. 十五頭. 十六面. 十七眼. 十八肝. 十九心. 二十
脾. 卄一肺. 卄二腎. 卄三膽. 卄四胃. 卄五小腸. 卄六大
腸. 卄七肪胱. 卄八三焦. 卄九胞. 卅虫. 卅一耳. 卅二鼻. 
卅三口舌. 卅四齒牙. 卅五咽喉. 卅六頸項. 卅七背. 卅八
胸. 卅九乳. 四十臍. 四十一腹. 四二腰. 四三脇. 四四手. 
四五足[附肝氣] 四六皮. 四七肉. 四八脉. 四九筋. 五十骨. 
五一毛髮. 五二前陰. 五三後陰. 五四小便. 五五大便. 五
六霍乱. 五七嘔吐. 五八咳嗽. 五九消渴. 六十黃疸. 六一
積聚. 六二浮腫. 六三脹滿. 六四痎瘧. 六五瘟疫. 六六邪
祟. 六七癰疽. 六八婦人. 六九小兒. 七十夢. 七一聲音. 
七二言語. 七三津液. 七四諸傷. 七五解毒. 七六救急. 七七
怪疾. 七八吐. 七九下.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껍지 않은 이 책은 웬만한 
질환에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종합의서라
기보다는 처방에 최적화되도록 목록을 구성했다는 것을 쉽
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익감󰡕을 이루고 있는 症･脉･大
方･單方은 모두 󰡔동의보감󰡕에서 취해 채운 것이지만 궁벽진 
곳에서 웬만한 질환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완전히 새로운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목록에서 눈에 띄는 것은 風寒暑濕燥火, 즉 六氣를 
맨 앞에 내세운 편차방식이다. 이러한 구성은 정조 23년
(1799)에 內閣에서 간행된 康命吉의 󰡔濟衆新編󰡕과 매우 흡
사하다. 익감 서문 내용을 미루어 󰡔익감󰡕이 20여년 앞선다
고 한하면 󰡔濟衆新編󰡕의 편차방식은 당시에 어느 정도 일
반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은 연암과 동
시대를 살았으며 연암과 함께 연행에 올랐던 周命新의 󰡔醫
門寶鑑󰡕의 발간이 훗날 이루어졌지만, 원래 편차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시사해준다. 󰡔의문보감󰡕 역
시 육기를 앞에 둔 편차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편차에 있어서 제18 肝부터 제
30 蟲까지가 外形篇에 해당하는 眼과 耳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 다소 어색한 듯하다. 제68 婦人과 제69 小兒가 뒤로 
빠지지 않고 癰疽와 夢 사이에 있는 것도 어색하다. 이 책
이 육기를 머리에 배치하였으며 육기 다음에 內傷, 虛勞 등

으로 이어져 󰡔제중신편󰡕의 편제를 떠올리게 하기는 하지만, 
󰡔제중신편󰡕이 육기 다음에 내상 관련, 오장육부 관련, 외형 
관련, 잡병 관련, 부인, 소아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누어지
는 것과는 달리 중간 중간 어색한 조합이 보이며 분류의 
세련됨이 󰡔제중신편󰡕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책이 육기를 앞세우는 당시의 편차방식을 
채택했으면서도 󰡔제중신편󰡕이 나오기 이전에, 다시 말해 󰡔제
중신편󰡕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독자적으
로 지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방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일목요연한 자료를 참조하면서도 체제를 어색하게 
만들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 책의 서문에 보이는 赤
鷄가 연암이 연암협에 들어간 시기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
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서적의 특성 및 한계

이상에서 밝힌 바처럼 󰡔익감󰡕은 󰡔제중신편󰡕이 公刊되기 
이전 세상에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시기적으로 육기
를 편차에서 앞으로 뽑는 것이 성행했을 당시에 나왔을 것
임을 시사해준다. 특히 󰡔제중신편󰡕과 편차가 유사한 듯 하
면서도 세련됨이 떨어지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제중신편󰡕
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한층 더 명징하게 해 주어 燕巖散
人이 燕巖일 가능성을 매우 크게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이 나올 당시 크게 한계 지워진 것은 다른 서적
에서 누차 보이듯 약재 수급의 한계이다.9) 이는 연암의 ｢금
료소초｣ 및 여타 한국한의서 가운데 경험방에 나타나는 사
항으로,10) 이 책이 편찬될 당시에도 여전히 적용된 사항이
다. 다시 말해, 󰡔동의보감󰡕이라는 거대한 서적에서 자신이 
원하는 처방을 뽑을 때의 큰 원칙으로 작용한 것으로, ‘기
재한 것은 의가에서 상용하는 처방이며, 삭제한 것은 세상에 
드문 처방이 아니라면 독이 있어 쓸 수 없거나 너무 귀해 
구하기 힘든 것’이라는 서문의 언표에 드러난다. 이는 조선
시대에 상용되었으며 벽지에서도 구하기 쉬웠던 약재는 무
엇이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이 책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이 책의 저자로 추정되는 燕巖의 한의학 
9) 이는 ｢金蓼小抄｣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朴趾源. 󰡔燕巖集󰡕 권15 ｢金蓼小抄｣ “내가 살고 있는 산중에는 의서도 없고 약제도 없으

므로, 가다가 이질이나 학질에 걸리면 무엇이든 가늠으로 대중하여 치료를 하는데, 때로는 맞히는 것도 있기에 역시 아래에 붙여 산골 속에서 
쓰는 경험방을 삼으려 한다[余山中無醫方, 倂無藥料, 凡遇痢瘧, 率以臆治, 而亦時偶中, 則今倂錄于下以補之, 爲山居經驗方]” (한국고전종합DB)

10) 이는 조선 전기의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의 󰡔촌가구급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일제강점기까지 나타나는 문제이다. 󰡔촌가구급방󰡕
에 대해서는 박수진, 김순희. ｢󰡔村家救急方󰡕의 書誌學的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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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서문에서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접근하여야 할 병증을 짝을 지
어 다루고 있다. 그것은 바로 中風･中氣, 傷寒･內傷, 瘧疾･
虛熱, 自汗･盜汗, 鼓脹･水腫 등이다. 이는 오늘날의 임상에
서도 증상으로서는 매우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출 및 입론은 저자가 지녔던 한의학 지식이 자료의 
편집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실용에 근거한 상당한 의학
지식을 바탕에 깔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의학 지
식에 대한 높은 수준은 이 책의 본문 부분 이외에 한의학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임상 적용에 해당하는 본문 부
분과의 유기적 관계를 한층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주요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수
한 이 서적은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서문에서부터 보
이는 무수한 결자, 그리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오자들은 이 책이 필사에서 재필사에 이르는 여러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제76 救急 이후가 빠져 
있어 연구서로서는 완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는 杏林書院 舊藏本의 공개가 몹시 절실하게 요구되는 까
닭이기도 하다.

Ⅲ. 결론

새로 발굴된 󰡔翼鑑󰡕은 燕巖의 저작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우선 燕巖散人에서 散人은 
赤鷄(1777) 시기에 燕巖峽에 숨어 살던 연암의 행적과 시
기상 일치한다. 그리고 서문에 구사된 언어들, 특히 ‘옛날에 
고착되어 변통을 알지 못하다[泥古不知變]’, ‘변화에 통달하
다[通變]’, ‘병사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兵不在多]’ 등
은 연암의 다른 저작들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한 용어들
이다. 뿐만 아니라 對를 맞추어 써내려가는 문장의 힘은 의
업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文勢이기도 
하다. 또, 六氣를 앞머리에 둔 편차를 두었으나 󰡔제중신편󰡕
에 비해 세련됨이 떨어지는 구조는 이 책이 󰡔제중신편󰡕 보
다 앞 시대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익감󰡕, 
󰡔의문보감󰡕, 󰡔제중신편󰡕의 편차를 함께 비교해보면 당시 육
기를 앞머리에 두는 편차방식이 꽤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금료소초｣의 작자로 알려진 燕巖이 

의학에 상당히 세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상정
할 수 있었다. ｢금료소초｣ 서문에 보이는 새로운 의학서적
에 대한 갈구를 통해 그의 의학에 대한 열정과 깊이를 추
정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 책 서문에 보이는 증상이 비
슷한 병증들에 대한 동일하지 않은 접근은 연암 의학의 진
면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조선의 여타 경험방과 마찬가지로 벽지에서 약재 보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성이 있거나 약재를 구하기 힘들거나 
잘 쓰이지 않는 처방들을 배제하고 常用되는 처방을 수록
한 서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용되었던 약재와 처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조선시대 경험방
들이 적지 않은 효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하
겠다. 이러한 가치는 󰡔동의보감󰡕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서적으로도 채우기 힘든 가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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